
말씀말씀의의          이삭이삭

성호경의 아름다움

디에고 마라도나(1960-2020), 펠레와 함께 20세기 전 세

계 축구의 상징이자 최고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런 그가 마

약에 손을 대면서 기행도 일삼으며 인생을 망치게 되었지

만,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월드컵에서 고국 아르헨티나 국

가대표 감독도 맡았던 마라도나는 그 이후, 아랍에미리트 

2부 리그 감독을 거쳐 멕시코의 2부 리그 하위권을 맴도

는 팀 도라도스 데 시날로아의 감독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시날로아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거점도시로, 매우 위험

한 도시라는 악명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개의

치 않고 자신을 불러주는 시날로아 팀의 감독이 된 마라도

나는 선수들이 잘못해도 선수 탓을 하지 않고 언제나 큰 형

처럼 “너희는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면서 뜨

겁게 선수들을 응원하고 독려하며 아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불같이 뜨거운 자신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혈기를 

참지 못하고 심판의 판정에 항의해 퇴장당한 채 라커룸에 

가서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기 일쑤였습니다. 

선수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추앙받은 ‘살아있는 전설’

이었지만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야유를 받는 2부 리그에서 

그는 자신의 선수들을 진심으로 아꼈고, 자신의 모든 노하

우를 선수들에게 전파해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만들었습

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마라도나가 시합 전 집에서 나올 

때 꼭 십자가 앞에서 성호를 여러 번 긋고 기도를 하며 길

을 나섰고, 도라도스 데 시날로아 선수들과 라커룸에서 스

타디움으로 나가기 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함께 기도를 

올리고 성호를 그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 바로 

마라도나의 진심이 담겨있고 그의 간구가 담겨있었다고 생

각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 2루타를 쳐도 성호를 긋

고, 홈런을 쳐도 홈을 밟으면서 성호를 긋는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대부분 중남미계 선수들입

니다.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나 스페인 프리

메라리가 선수들이 경기 시작할 때 그리고 교체되어서 그

라운드로 나올 때 언제나 성호를 그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 선수들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

습니다. 마치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하기 

전에 성호를 긋고 빼어난 연기를 보여주고, 김연경 선수가 

성호를 그으며 이번 도쿄올림픽 여자배구에서 4강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말이죠. 

저도 마라도나를 비롯한 프로 선수들이 성호를 그으면

서 경기장에 비장하게 나서는 것과도 같이, 콘서트홀에서 

해설을 하러 나가기 전에 그리고 가톨릭평화방송 스튜디오

에서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을 진행하기 전에 꼭 성호를 

긋고 짧은 기도를 올립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공연에 집

중하게 되며 지향점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이 볼까 봐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성호를 그어볼까요? 주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수

호천사가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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